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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성은 우울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격 특질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

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으로 외현적 의존성만을 측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에 암묵적 의존성이 혼재변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신뢰

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인지적 연합 패러다임인 SC-IAT로 암묵적 의존성을 함께 측정하여 암묵적 의존성이 

우울을 예측하는 데 어떠한 정보가가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기보고식 검사에

서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의존성을 방어적으로 보고하는 데 반해 의존성을 암묵적으로 측정할 시에는 

이러한 보고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성별을 주요한 변인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은 성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모두 높을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우울하였으며, 높은 외현적 의존성을 보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암묵적 의존성이 높지 않으

면 우울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외현적 의존성만이 우울을 예측함에 

있어 주요 변인이었으며 암묵적 의존성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비록 가설의 일부만이 지지되었으

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암묵적 의존성이 지니는 잠재적인 가치를 보여주며 향후 의존성을 비롯한 다양한 

성격적 특성을 측정함에 있어 암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측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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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존성과 우울

의존성(dependency)이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

하며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복잡한 사고, 믿음, 감정을 뜻한다(Hirschfeld, 

Klerman, Chodoff, Korchin, & Barrett, 1976). Blatt(1974)은 의존성을 “상대와의 직접적인 신체적, 감

각적, 욕구 충족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존성은 자살 시도

나, 알코올 중독, 섭식장애를 비롯하여 아동 학대나 소아 기호증(dedohilia) 등, 여러 정신 병리 및 

사회 문제와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Bornstein, 2001, 2005, 2012; Hirschfeld et al., 

1977; Perry & Körner, 2011).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의존성은 자기 비난(self-criticism)과 더불어 

우울에 취약한 대표적인 성격 특질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하게 진행되어 왔다(Beck, 1979; Beck, 1983; Blatt & Zuroff, 1992).

그러나 의존성이 우울에 취약한 성격적 특질이라는 많은 이론적/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의존적일수록 우울하다는 사실은 일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면서 혼

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Campbell, Whiffen과 Kallos(1994)의 연구와 Whiffen과 Sasseville(1991)

의 연구에서는 모두 연구 대상을 비환자 집단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성

과 우울의 상관관계가 각각 .19, .58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Blatt(1982)의 연구와 Brown과 

Silberschatz(1989)의 연구에서는 모두 연구 대상을 임상 집단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성과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20과 .62로 차이가 나타났다. Franche와 Dobson(1992)의 연구와 Klein 등

(1988)의 연구는 모두 동일한 의존성 척도인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DEQ; Blatt, 

D'Afflitti, & Quinlan, 1976)를 사용하여 우울 임상 집단 환자들의 의존성을 측정하였으나 의존성

이 우울을 예측하는 안정적인 특성인가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스트레스가 의존성과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Hammen, Ellicott, Gitlin, & Jamison, 1989; Hammen, Marks, Mayol, & 

DeMayo, 1985)와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연구(Hammen, Ellicott, & Gitlin, 1992; Mongrain & Zuroff, 

1994)도 존재하며, 의존성이 우울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Boyce, Boyce, & 

Parker, 1991; Klein et al., 1988). 이러한 연구들은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일관적

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비일관성의 원인이 표집 집단의 이질적 특성이나 사용된 척도/의존성 개

념의 차이, 스트레스 사건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바, 비일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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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변인으로서의 암묵적 의존성

한편, 많은 학자들은 성격적 특질에는 외현적인 영역과 암묵적인 영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서 이를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McClelland, Koestner와 Weinberger(1989)는 동기 및 

욕구에는 외현적/자기 귀인적(explicit/self-attributed) 영역과 암묵적(implicit)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두 영역을 구분하였다. 그는 자기보고로 측정되는 외현적 욕구는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고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보상 때문에 나타나는 데 반해, 암묵적 동기는 사회적/인지적인 여과

가 되지 않은 자동적인 동기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McClelland 등(1989)의 이론을 기반으로 Bornstein(1998)은 의존성을 외현적 의존성(explicit 

dependency)과 암묵적 의존성(implicit dependency)으로 구분하였다. Bornstein에 의하면 외현적 의존

성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며 개인이 스스로의 성격적 특질로 인정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의존성이다. 반면 그는 암묵적 의존성은 개인의 인식 밖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자동적이고 무의

식적인 의존성이며, 자기보고식 방식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Bornstein은 지

속적인 실험 연구를 통하여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을 함께 측정하고 두 의존성이 각기 

다른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Bornstein, 1998, 2002; Bornstein, Bowers, & Robinson, 

1995). 예로, Bornstein(1998)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를 이용한 외현

적 의존성과 투사검사를 통한 암묵적 의존성을 측정한 뒤 실험 참가자들이 어려운 알파벳 단어 

과제를 풀도록 하였다. 과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은 동석한 실험자에게 원하는 만큼 질문해도 된

다고 하였으며, 이 때 참가자가 질문을 하는 도움 행동을 몇 번이나 나타냈는가를 의존 행동으

로 규정하고 그 횟수를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한 그룹에게는 본 실험이 의존성 및 

도움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informed 조건), 다른 그룹에게는 본 실험

이 대학생들의 과제 해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uninformed 조건). Bornstein

은 참가자들의 외현적, 암묵적 의존성 수준에 따라 집단을 그림 1과 같이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

으며, 이에 따른 도움 행동(의존 행동)의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모두 높은 실험 참가자들(HD 그룹)은 실험이 의존성에 관한 

것이라는 정보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높은 의존적 행동을 나타냈다. 그러나 외현적 의존성만 높

고 암묵적 의존성은 낮은 참가자들(DSP 그룹)은 실험이 의존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정보가 있을 

때만 높은 의존적 행동을 보였으며, 실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낮은 의존적 행동을 나타냈

다. 반대로 암묵적 의존성만 높고 외현적 의존성은 낮은 참가자들(UAD 그룹)은 실험이 의존성

에 대한 것이라는 정보가 있을 때는 낮은 행동을 나타냈으나 본 실험이 의존성 측정에 대한 것

이라는 정보가 없을 때는 높은 의존적 행동을 나타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외현적 의존성은 

스스로가 의존적이라고 지각하고 자신의 의존성을 표현할 의사가 있는 의존성을 뜻하는 데 반

해 암묵적 의존성은 통제할 수 없는 자동적인 의존적 행동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외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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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Bornstein의 암묵적 의존성에 대한 연구들은 의존성과 우울의 비일관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까지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에서는 주로 자기보고식 방법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보

(그림 2) 의존성을 나타내는 도움행동과 실험상황 정보 제공 조건. HD = high

dependency; UAD = unacknowledged dependency; DSP = dependent

self-presentation; LD = low dependency(Bronstein, 1998).

외현적 의존성 검사 점수

저(LOW) 고(HIGH)

암묵적

의존성

검사 점수

저

(LOW)

낮은 암묵적 의존성

낮은 외현적 의존성

낮은 의존성

(Low Dependency)

낮은 암묵적 의존성

높은 외현적 의존성

자기 제시적 의존성

(Dependent

Self-Presentation)

고

(HIGH)

높은 암묵적 의존성

낮은 외현적 의존성

감추어진 의존성

(Unacknowledged

Dependency)

높은 암묵적 의존성

높은 외현적 의존성

높은 의존성

(High Dependency)

(그림 1) 외현적/암묵적 의존성을 나타내는 자기보고 및 투사 검사 점수: 4개의

카테고리 모델(Bronste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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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성격적 특질로 인정하고 겉으로 표현할 의

사가 있는 외현적 의존성뿐이다. 사실, 개인이 자신의 성격적 특질을 정확하게 보고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성격 측정 연구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자기보고

식 설문지에 응답할 때 의도적/비의도적 보고 편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rnstein, 

1998; Greenwald et al., 2002; Greenwald & Farnham, 2000; McClelland et al., 1989; Mischel, 1972; 

Wilson, Lindsey, & Schooler, 2000). 특히, 자기보고식 설문에서 응답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응답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성인 사회적 바람

직성(social desirability)은 성격의 정확한 측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목 받아 왔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관련 척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Reynolds, 1982; Stöber, 2001) 그 타당도

와 실질적 유용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rkenau & Ostendorf, 1992; McCrae & Costa, 

1983).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기보고로 의존성을 측정할 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Hirschfeld et al., 1977; Leak & Parsons, 2001; Robins et al., 1994; Zuroff, Moskowitz, 

Wielgus, Powers, & Franko, 1983), 특히 의존성을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할 시에 남성은 여성

보다 더 방어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nstein & McLeod, 2016).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존성과 같은 성격 특질

의 암묵적 영역의 존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정 방법이 시도되었다. 초기에는 위에서 제

시된 Bornsetein(1998)이 실험에서 사용하기도 한 검사인 로르샤하 잉크 반점 검사(Rorschach, 1942)

나 주제 통각 검사(TAT; Murray, 1943)와 같은 투사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사 검

사를 사용한 암묵적 측정 방법은 시간이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채점방식과 낮은 

신뢰도 및 빈약한 타당도 등(박영숙, 1994), 심리 측정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

로 그동안 타당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왔다(Entwisle, 1972).

암묵적 연합 측정 방법

그러나 암묵적 영역의 측정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

지 영역에서도 과거에는 검증이 어려웠던 개념을 검증하고자 그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묵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시도 가운데 객관적인 심리 측정의 필요조건을 충

족시키면서도 성격적 특질의 암묵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가 주목 받고 있다. IAT는 컴퓨터 스크

린에 제시되는 단어를 보고 키보드의 키로 반응하여 연합된 두 단어의 상대적인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으로, 두 가지 개념이 강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보다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꽃과 벌레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꽃과 벌레

를 각각 긍정적인 단어나 부정적인 단어와 같은 키로 분류하는 과제를 사용한다. 꽃에 대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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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꽃과 긍정적인 단어를 같은 키로 반응했을 때(꽃+긍정단어) 꽃과 부정

적인 단어를 같은 키로 반응했을 때(꽃+부정단어) 보다 빨리 반응할 것이다.

본래 IAT는 인종이나 성별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

었다. 이러한 IAT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

(Greenwald & Nosek, 2001). 처음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IAT는 이후 자아존

중감, 자아개념, 불안, 외향성과 같은 성격적 특질 측정에도 적용되고 있으며(Egloff & Schmukle, 

2002; Greenwald & Farnham, 2000), 국내에서도 IAT를 이용하여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한 연구가 

존재한다(박승진, 이훈진, 최혜라, 2011).

그러나 IAT 개발자들이 직접 지적하는 바와 같이(Greenwald & Farnham, 2000), IAT는 측정하려

는 대상이 “남성-여성”, “흑인-백인”과 같이 대조적인 쌍을 이루지 않을 경우 사용에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인물(예: 특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려 할 때 대통령

과 쌍을 이루는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IAT로 개인의 성격 

특질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측정 대상인 “나”의 대조적인 쌍이 없기 때문에 “나-타인”이

나 “나-나 아님”과 같이 인위적인 연합 대상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Karpinski와 Steinman(2006)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IAT를 변형하여 SC-IAT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 혹은 

“나”와 같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태도나 성격 특질을 암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

으며, SC-IAT는 일부 연구에서 IAT 보다 의도적인 보고 편향을 더 잘 탐지해 내기도 하는 것으

로 보고되기도 하였다(Karpinski & Steinman, 2006).

연구 주제

본 연구에서는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주로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만을 사

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동안의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에 암묵적 의존성이 혼재변인으로 작용

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으로 외현적 

의존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암묵적 연합 방법인 SC-IAT로 암묵적 의존성을 함께 측정하여 암묵

적 의존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우울을 예측함에 있어서 암묵적 의존성이 어떠한 정보가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의존성을 보고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치며

(Hirschfeld et al., 1977; Leak & Parsons, 2001; Robins et al., 1994; Zuroff et al., 1983), 남성의 경우 

의존성을 보고함에 있어서 여성보다 더 방어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Bornstein & McLeod, 2016) 

성별을 또 하나의 변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암묵적 의존성의 경우 의식적인 통제가 어

렵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SC-IAT로 측정 시 남자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 때

문에 의존성을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는 보고 편향의 가능성이 감소하면서 암묵적 의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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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적 의존성과는 다르게 남녀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참가자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147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컴퓨터 

오류로 실험을 중단한 3명, 외국인 1명, 응답 시간이나 응답 오류가 SC-IAT 기준치(Karpinski & 

Steinman, 2006)를 초과하여 점수화되지 못한 15명, 외현적 의존성 점수가 평균 ± 2SD 이상인 

극단값에 해당하는 11명을 제외한 117명(남자 52명, 여자 6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

가자의 평균 연령은 21.36세(SD = 2.74)였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실험 참

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강 과목에 대한 크레딧을 지급 받았다.

측정도구

대인관계 의존 척도(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IDI)

외현적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 설문지로 Hirschfeld 등(1977)이 개발하였으며, 국내에

서 김영환과 홍상황(1999)이 번안한 것을 임상심리 전문가에게 문항들을 검토 받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의존성과 관련된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선시해 주는 사람이 필

요하다”, “혼자 결정할 때 매우 힘들어 한다”, “친한 친구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럽다”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적임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0이었다.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 설문지로 Beck(1967)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

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증상에 대하여 0 에서 3 까지의 

척도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예: 나는 슬프지 않다(0점), 나는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퍼서 그것

을 떨쳐버릴 수 없다(2점), 나는 너무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3점)).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인지과학, 제27권 제4호

- 606 -

Single Category-Implicit Association Test: SC-IAT

암묵적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C-IAT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절차는 Karpinski와 Steinman 

(2006)이 제시한 절차를 그대로 준수하였다.

장치.  실험에는 개인용 IBM 컴퓨터가 사용되었으며, MATLAB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자극을 제시하고 응답을 수집하였다. 자극은 화면 주사율 75Hz인 17인치 LCD 모니터로 제시

되었으며, 참가자와 모니터의 거리는 약 60cm로 설정되었다. 실험 참가자 4-6명이 한 방에서 참

가하되, 각자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과제(SC-IAT).  실험 과제의 구성과 순서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단어 자극들은 총 4개의 

단계를 통해 제시되었다. 24회의 연습이 선행된 후 72회의 실전이 진행되는 방식의 실험이 두 

번 시행되었다. 모니터 중앙에 십자가가 제시된 후 단어 자극은 ‘나’, ‘독립’, ‘의존’과 관련한 단

어들 가운데 무선으로 하나씩 제시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는 각 단어를 키보드의 ‘Z’(왼 손), 혹은 

키보드 숫자판의 ‘2’(오른 손) 키 중 해당하는 키로 반응하되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도

록 안내되었다. 반응을 정확하게 하면 중앙에 녹색 “O” 표시가 150ms동안 제시되었으며, 반응이 

틀렸을 경우에는 빨간색 “X” 표시가 동일한 시간 동안 제시되었다.

단계 시행 기능
키 반응

좌측(Z) 우측(2)

1a 24 연습 독립+나 의존

2a 72 실전 독립+나 의존

3b 24 연습 독립 의존+나

4b 72 실전 독립 의존+나

<표 1> 암묵적 의존성 측정을 위한 SC-IAT 단계

자극이 제시된 상태에서 실험 참가자가 1,500ms 동안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빠르게 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500ms 동안 제시되었다. 연습 시행인 1단계와 3단계에서는 나, 독립, 의존 

관련 단어가 1:1:1 비율로 제시되었다. 실전 시행에서는 응답 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단어가 

같은 비율로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나] 연합인 2단계에서는 나, 독립, 의존 관련 단어가 7:7:10

의 비율로 제시되어 Z키로 반응하는 경우가 58%, 숫자 2키로 반응하는 경우가 42%가 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의존+나] 연합인 4단계에서는 나, 독립, 의존 관련 단어가 7:10:7의 비율로 

제시되어, Z키로 반응하는 경우가 42%, 숫자 2키로 반응하는 경우가 58%가 되도록 하였다. 실

험에서 사용된 화면의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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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단어 선정을 위하여 한국어 유의어 사전(서울대학교, 2009)에서 ‘의존’과 ‘독립’, 

‘나’의 동의어와 유의어를 추출하여 학부생과 대학원생 21명이 평가한 후 각각 상위 다섯 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다음과 같다: ‘나’ 관련 단어: 자신, 자아, 나의, 

자기, 나는; ‘의존적’ 관련 단어: 의존, 의지하는, 기대는, 수동적, 좌지우지; ‘독립적’ 관련 단어: 

독립성, 자주적, 주체적, 알아서, 홀로서기.

암묵적 의존성의 점수 산출 역시 Karpinski와 Steinman(2006)이 제시한 과정을 그대로 준수하였

다. 각 단계의 첫 네 번의 시도는 제외되었으며, 350ms보다 빠르게 반응하거나 1,500ms보다 늦게 

반응한 것, 반응하지 않은 것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반응이 틀렸을 경우 해당 시행의 반응 시

간은 해당 단계의 평균 시간 + 400ms로 대치되었다. 전체의 20% 이상 오답일 경우에는 분석 

             [나 + 독립 연합]                                [나 + 의존 연합]

(그림 3) 실험 과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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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인의 암묵적 의존성 점수는 2단계의 평균 반응 시간에서 4단계의 평균 

반응 시간을 뺀 것을 2단계와 4단계의 정반응 시간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적임을 뜻한다.

진행 절차

본 실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Department Review Committee)의 연구 승인 절

차를 거쳤으며,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실험실에 도착한 참가자는 연구진행에 대

한 간략한 설명과 실험 절차, 위험성, 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가 동의서에 서

명하였다. 이어서 참가자는 암묵적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 과제에 참

여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외현적 의존성 측정을 위한 자기보고 설문지인 IDI와 우울 측정을 위

한 자기보고 설문지 BDI에 컴퓨터로 응답하였다. 이어서 실험의 목적과 가설에 대한 설명을 듣

고 수강 과목 크레딧을 부여 받았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참가자의 특성과 외현적 

의존성, 암묵적 의존성, 우울감 등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외현적 의존성, 암묵적 

의존성, 성별, 그리고 상호작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 때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독립변인을 평균 중심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

자 0, 여자 1로 더미 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

성의 상호작용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연속 변인으로 측정되었던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하 집단으로 임의 분류하는 대신 simple slope 

analysis(Aiken & West, 1991)를 사용하였다. Simple slope analysis는 각 변인의 평균값에서 1SD를 가

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형하여 각 변인의 상하 집단의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power

를 높일 수 있는 통계 방법이다.

결  과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남녀 간 연령 차이는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t(115) = -.40, p > .05.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 우울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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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제시하고,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외현

적 의존성과 우울 모두 선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115) 

= -2.34, p < .05.; t(115) = -3.68, p < .001(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Bornstein, 1995; 

Bornstein & McLeod, 2016; Shih & Auerbach, 2010). 성 고정관념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성별의 차이가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암묵적 의존성의 경우에도 예상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t(115) = -2.68, p < .01.

남(N=52) 　 여(N=65)

M SD 　 M SD t

외현적 의존성(IDI) 51.19 12.33 　 56.57 12.38 -2.34 *

암묵적 의존성(SC-IAT) -0.25 0.35 -0.08 0.31 -2.68 **

우울감(BDI) 3.52 3.82 　 6.65 5.35 -3.68 ***

*p<.05, **p<.01, **p<.001.

<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Egloff & Schmukle, 2002; McClelland et al., 1989)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아 의존성의 외현적 영역과 암묵적 영역간의 독립성이 재확인되었다, r(50) = .07, p > .05; 

r(63) = .17, p > .05. 외현적 의존성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선행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남녀 모두 유의하여 외현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우울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r(50) = .39, p < .01; r(63) = .32, p < .01. 그러나 암묵적 의존성과 우울과

의 상관관계는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r(50) = -.02, p > .05; r(63) = .17, p > .05.

　 남　 　 여

측정방법 1 2 3　 1 2 3

1. 외현적 의존성(IDI)  .07 .39** 　 .17 .32**

2. 암묵적 의존(SC-IAT)  -.02  .17

3. 우울감(BDI) 　 　 　-　 　 　 　-

N=117(남 52, 여 65). SC-IAT=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IDI=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p<.01.

<표 3>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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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 성별, 그리고 각각의 상호작용이 우울을 예측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외현적 의존성, 암묵적 의존성, 성별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β = .52, t(113) = 

2.34, p < .05. 즉, 우울을 예측하는 데 있어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의 상호작용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simple slope analysis(Aiken & West, 1991)를 실시한 결과, 여성의 경우 외

현적 의존성이 평균보다 1SD 높을 경우에는 암묵적 의존성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유의미하게 증

가하였다, B = 7.97, t(62) = 2.41, p < .05. 반면, 외현적 의존성이 평균보다 1SD 낮을 경우에는 

암묵적 의존성은 우울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B = -1.44, t(62) = -.57, p 

예언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상수) .72 1.34 　 .53 .595

성별(G) 2.86 .83 .29 3.47 .001

외현적 의존성(E) .12 .11 .29 1.02 .309

암묵적 의존성(I) -4.74 4.00 -.32 -1.19 .238

E X G .02 .07 .07 .25 .804

I X G 4.00 2.56 .42 1.56 .121

E X I -.67 .37 -.52 -1.82 .072

E X I X G .52 .22 .67 2.34 .021

<표 4> 우울에 대한 성별, 외현적 의존성, 암묵적 의존성의 중다회귀분석표

(그림 4) 암묵적 의존성과 표면적 의존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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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그림 4).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외현적 의존성이 평균보다 1SD 높을 때와(B = -2.52, t(49) = -1.04, p 

> .05), 평균보다 1SD 낮을 때(B = 1.04, t(49) = 0.52, p > .05) 모두 암묵적 의존성이 우울을 유

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그림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선행 연구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하

여 그동안의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여 외현적 의존성만을 측정하고 

암묵적 의존성은 간과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인지적 연합 측정 방법인 SC-IAT를 사용하여 의

존성의 암묵적 영역을 함께 측정하고, 암묵적 의존성이 그동안의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에 혼재

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SC-IAT를 이용하여 암묵적 의존성을 

측정할 경우 자기보고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방어적인 보고 편향이 감소될 수 있다고 예상하여 

성별을 주요 변인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 성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여성의 경우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모두 높을 때만 유의미

하게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 둘 중 하

나만 높거나 모두 낮을 때는 실제 유의미한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이 외현적으로 스스로가 의존적이라고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의존성이 함께 높은 경우

에만 실제로 우울하였으며 암묵적 의존성이 낮은 경우에는 우울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그림 5)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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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외현적 의존성은 높지만 암묵적 의존성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인데, 그동안 외현적 의존성

만을 측정했던 선행 연구들에서는 외현적/암묵적 영역 간 의존성이 상이한 이 여성들의 존재와 

그들의 우울감이 실제로는 낮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이는 암묵적 의존성을 간과한 것이 그동

안 의존성과 우울의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암묵적 의존성이 우울을 예측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였다. 즉, 암묵적 의존성의 수준에 관계없이 외현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더 우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본 연구에서 암묵적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SC-IAT가 남성의 암

묵적 의존성을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단어를 선정

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21명 중 71%가 여성이었다. Ottaway, Hayden과 Oakes(2001)의 연구에 

의하면 IAT에 사용된 단어의 친숙함과 사용 빈도는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는 의존성이 사회적으로 보다 수용적이라는 점에서 여성이 생각

한 의존 관련 단어는 남성이 스스로와 연합하기 쉬운 의존 관련 단어와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실험 결과는 의존성

이라는 하나의 구성 개념 안에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서로 독립적인 영역으로 존재

한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며(Greenwald & Farnham, 2000; Greenwald & Nosek, 2001), 향후 의존

성의 외현적 영역과 암묵적 영역을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모두 높은 여성만이 유의미하게 우울하다는 연구 결과는 의존성의 외현적/암묵

적 영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외현적 의존성만을 측정하고 우울과의 관계를 보았던 많은 선

행 연구가 간과했던 암묵적 의존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SC-IAT로 암묵적인 성격 특질을 

측정한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성격이나 욕구의 무의식적이고 암묵적 

영역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역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지적 연합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성격의 암묵적 영역을 측정한 본 연구는 증거 기반을 

중요시 하는 심리학적 연구의 현 흐름에서도 향후 성격 측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SC-IAT의 측정 방법은 시간이나 비용, 실시 

방법 등에서 효용성이 있으며, 이에 병원이나 학교 등의 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

서 실용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독립변

인인 의존성과 종속변인인 우울감 중 하나는 기존 방식대로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할 필요

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존성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의존성을 암묵적 측정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우울감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도 사

회적 바람직성이 오염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바, 추후 연구에서 우울감의 측정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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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방식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참가자가 모두 대학생이라는 점

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우울감 점수가 정적 

편포되었는데, 이 또한 참가자가 일반 대학생인 점과 관련되어 있겠으며, 우울감과 같은 특정 

장애와 관련된 임상 연구의 경우 데이터 분포의 정상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드

물지 않게 보고된다(이영호, 송종용, 1991; 김민영, 김영아, 이진, 김혜진, 오경자, 2014). 이러한 

데이터의 정적 편포와 관련하여 변수 변환을 시도하였으나 과도한 정적 편포로 인하여 정규분

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Field, 2009). 이에 향후 연구 과정에서는 충분한 연구 기간과 다양한 참

가자 확보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겠으며,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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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xplicit/Implicit Dependency and

Depression

Park Sunhee Oh Kyung Ja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personality traits and depression has been widely studied in the field 

of psychology. However, the existing evidence is mixed and often contradictory, obscuring the precise 

nature of this relationship. Given that the most common method of measuring the construct of 

dependency has been to administer self-report instruments, it is possible that implicit dependency, another 

parameter of dependency that is distinct from explicit dependency measured via self-report, is confounding 

these results. The current study aim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cy and depression by 

comparing the effect of implicit and explicit dependency. Implicit dependency was measured via the Single 

Category-Implicit Association Test (SC-IAT), a test of implicit personality that has shown to have good 

validity and reliability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gender on this 

relationship, given the potential role of gender stereotype that may make male participants show lower 

levels of dependency when measured through self-report (vs. SC-IAT). Results showed that implicit and 

explicit dependency indeed had separate and distinct relationships, and the relationships depends on 

participants’ gender. Among female participants, increased explicit dependency predicted depression only 

when implicit dependency was also elevated. In contrast, explicit dependency predicted depression regardless 

of the level of implicit dependency in male participa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mplicit and explicit 

dependency may be separate parameters capturing different aspects of dependent personality traits, further 

supporting the need to consider the implicit aspect of personality in personality assessment research.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explicit dependency, implicit dependency, depression, IAT, SC-IAT


